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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학 거류허가 소지자 새비자 필요없이 입국 허용

인천-상하이 전세기 뜬다
9월 2일·8일 2회 왕복 운항, 대한항공 편으로 푸동공항 도착

상해한국상회,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중국정부에 적극 요청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추진

한 인천-상하이 전세기가 9월 2

일과 8일에 두 차례 왕복 운항한

다. 한국을 방문한 교민들의 여의

치 않은 상하이 입국 항공편을 돕

기 위해 상해한국상회가 지난 7월

부터 중국정부 승인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현재 인천-상하이 항공편은 주

2회 운항에 불과하다. 더구나 푸

동공항이 아닌 항저우(杭州)와 지

난(济南)으로 도착해 현지에서 격

리를 한 후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

야 하는 불편을 겪고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항공좌석은 구하기 힘들

고, 어렵게 구한 항공편 가격은 1만 

위안을 훌쩍 넘겨 상하이로 입국해

야 하는 교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번 전세기는 211석으로 2일과 

8일 인천공항에서 오전 8시 20분 

출발해 푸동공항에 9시 30분 도착

한다. 또 푸동공항에서 12시에 출

발해서 오후 3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된다. 항공

료는 인천공항 출발 일반석 5560위

안(VIP 7560위안), 푸동공항 출발 

3560위안(VIP 5560위안)이다.

7~8월 수요조사 당시, 전세기 탑

승 희망자는 400여 명에 달했으나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운항일이 9

월로 미뤄지자 실제 탑승 신청자는 

줄어들었다. 8월 26일 기준 인천-푸

동 편 잔여석은 20~40석 정도이며, 

푸동-인천 편은 아직 좌석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다. 전세기 탑승 신청 

마감일은 8월 28일(일)까지다.

전세기 탑승 신청 대상은 한국상

회 회원사, 교민, 학생과 2020년 전

세기와 달리 동반가족 중 중국 국

적의 한중 가정도 해당된다. 또

한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통해 

진행되면서 성인, 영유아 기내

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박

상민 부회장은 “그간 상하이 

공항으로 곧바로 도착하는 직항 편

이 없어서 교민들이 비싼 항공료와 

다른 도시에서의 격리문제 등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봉쇄 해제 후 비

즈니스를 위해 한국과 상하이를 오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입시

생과 유학생들의 상하이 입국을 위

해 상하이총영사관, 코트라, 대한항

공이 상해한국상회와 함께 중국 정

부에 적극 요청했고 상하이시 상무

위와 외사판공실의 협조를 얻어 전

세기를 운항할 수 있게 됐다”라며 

“어렵게 승인을 받은 만큼 탑승을 

신청한 교민들은 코로나에 감염되

지 않도록 각별히 개인방역과 관리

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코로나 감염 등 개인 방

역문제로 탑승이 불가할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 민항국 서킷 브레이커 규정

상 9월 2일자 전세기 탑승자 중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9일 운항

이 어려워진다.

고수미 기자

공항 출도착 시간

인천-푸동
인천공항(ICN) 08:20(한국시간）

푸동공항(PVG) 09:30(중국시간）

푸동-인천
푸동공항(PVG) 12:00(중국시간）

인천공항(ICN) 15:10(한국시간）

운항일: 9월 2일, 9월 8일

인천-푸동 전세기 운항

지난 23일 주한중국대사관

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4일부

터 유학 거류허가 소지자는 중

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효한 APEC 기

업인 여행카드 소지자도 별도 비

자 발급 필요없이 중국 입국을 허

용했다.

중국이 2년 반 만에 외국인 유

학생의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주재 미국, 영국, 일

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대사

관도 이날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

를 가진 학생들의 중국 입국이 

허용되며 최근 중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신입생들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3월 이후 유학생에 국경

을 걸어 잠갔다. 이후 2020년 7월 

한국 학생들에만 특별 프로그램

을 통해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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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 ‘상하이 韩中 서예전’ 개막

中 8월 31일부터 출입국 건강신고 시 핵산검사·감염이력 입력‘취소’

한중 수교 30주년과 안중근 의

거 113주년을 기념 ‘2022 상하이 

한중 서예전’ 개막식이 지난 23일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서예전은 한국과 중국의 

유명 서예가 작품 150점을 전시했

다. 출품 작가 중에는 한국의 98세 

최고령 소암(巢岩) 박치규 작가와 

중국 최연소 참가자 17세의 저우

커즈(周柯孜, 上海南洋模范中学）

양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경

과 나이를 뛰어넘는 문화와 예술

에 대한 열정이자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류의 뜨거운 현장이었다. 

또한 서예전 축하를 위해 공자 74

대손 범부(凡夫) 콩판쥐(孔繁矩) 

선생의 친필 ‘반야심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서예전 개막식에서는 MZ 

세대들과의 소통 확대와 코로나 

방역으로 현장 관람이 어려운 여

건을 반영해 라이브 방송(直播)을 

진행했다. 개막식 현장 중계와 작

품소개, 인터뷰 등 다양하고 생생

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

한중 서예전을 주관한 박광의 

회장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30

년 간 정치, 경제, 문화, 인문,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

과를 거뒀다. 한중 수교30주년, 안

중근 하얼빈의거 11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서예전은 한중 양국 

예술인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상하

이에 모여 선열들의 피와 땀과 희

생으로 이뤄놓은 우리 모두의 역

사를 인지하고, 서화를 매개로 한

중 간 우의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중 서예전에서는 

SKC상하이법인 SK넥실리스 중국

마케팅(유경찬 총경리)은 한중 문

화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개막식 사회, 행사 진행, 라이브 방

송, 통역, 홍보 등 물심양면 지원하

며,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2022 상하이 한중 서예전’은 오

창석 문화센터에서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 吴昌硕文化中心: 闵行区宁虹路1122弄  

중국 해관총서가 코로나19 방역 

형세에 따라 오는 8월 31일 자정부

터 새로워진 제9판 ‘중화인민공화

국 출입국 건강확인카드’를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법치일보(法治日报)는 해

관총서가 25일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자정

부터 위챗 미니프로그램(小程序), 

홈페이지, 장상하이관(掌上海关) 

앱 등 건강등록카드 온라인 신청 

채널에서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출입국 건강등록카드는 

▲출·입국자 코로나19 핵산검사 정

보, 과거 감염 여부, 백산 접종일 정

보 입력 취소 ▲기존 출·입국자에

게 혼동을 주는 항목 보완 및 수

정 ▲온라인 ‘코로나19 검사 정보 

동의서’ 확인 기능 추가 등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출입국 건강등록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다. 온

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국자는 

항공편 탑승 전이나 착륙 후 ‘중국

해관여객지첨서비스(中国海关旅

客指尖服务)’ 위챗 미니프로그램 

스캔 또는 어플 다운로드 후 온라

인으로 건강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여객은 

기내 또는 여객 검역 통로에서 건

강신청카드 등록 종이를 수령한 

뒤 작성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

총서가 공동 발표한 ‘국경 위생 방

역 작업 추가 강화 관련 법률상 국

경 위생 방역 방해 위법 범죄 처벌

에 대한 의견’에 따라, 전염병 감염

자 및 감염 의심자가 건강등록카드 

미작성 등의 방식으로 전염병을 숨

기거나 위조, 검역증명서 변조 등 

상황을 조작하는 경우 형법 제332

조에 규정된 ‘국경위생방역방해죄’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의 출·입국 

건강등록 제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2020년 1월 25일 방

역 작업을 위해 재개된 뒤 현재까

지 시행해 오고 있다.

이민희 기자

안중근 민족사랑운동중앙회 상하이위원회 주관, 상해한국상회 민족정신계승위원회 주최

‘SK넥실리스 중국마케팅’, 라이브방송·통역·홍보 등 행사진행 지원

김승호 상하이총영사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이준용 회장

최고령 98세 소암(巢岩) 박치규 작가 최연소 참가자 17세 저우커즈(周柯孜) 작품 설명과 라이브 방송 현장

안중근 민족사랑운동중앙회 

상하이위원회 주봉 박광의 회장

안중근중한문화우호교류협회 

중국 일홍 여수파 회장

이달 31일까지 
오창석 문화센터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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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네트워크안전법에 대응하기”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2022 개인정보보보호 세미나’ 개최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회장 김

성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상하

이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개

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3

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진행된 세

미나는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최하고 상

해한국상회(한국인회), Joius 상하이쥔룬

변호사사무소(上海君论律师事务所), 상하

이계산기소프트기술개발센터(上海计算机

技术开发中心)가 후원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네트워크안전법이 중

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

향과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AZ글로벌 신판수 대표의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방법 ▲아이요넷 신동욱 대표

의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등급 평가 및 개

선 사례 ▲상하이계산기소프트기술개발센

터 장맹(张孟)박사의 네트워크 안전의 규

정 준수 실무 ▲joius 상하이 쥔룬변호사사

무소 김창화 변호사의 우리 기업이 유의해

야 할 점 등 총 4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KISA(센터장 추현

우), Joius상하이 쥔룬변호사사무소, 상하

이계산기소트프기술개발센터, 인터넷계산

기협회 관계자, 기업종사자, 교민 등이 대

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IT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

호 법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등급, 네

트워크 안전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과 제도 등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중국

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장에서 해외 스포츠 브랜드의     

‘필승’ 시대는 옛말이다. 중국 브랜드의 품

질과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브랜드를 인수

하면서 몸집을 키워 전통 강호 브랜드를 위

협하고 있다. 

23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

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安踏集团, 

ANTA)이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

다. 2022년 상반기 안타의 매출은 259억 

6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증

가했다. 현금 흐름은 49억 7900만 위안으

로 크게 늘었다. 다만 순이익은 39억 5000

만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4.4% 감소했다. 

안타그룹은 브랜드 다양화, 글로벌화 전

략의 성공이 상반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고 평가했다. 안타그룹은 올해 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여러 국가 대표팀의 공식 

협찬사를 맡으며 관련 수익이 133억 6000

만 위안 늘었다. 특히 프리미엄 런닝화와 

농구화 판매량이 지난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객단가도 두 자릿수 상승했다.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것도 코로나 시

대에 도움이 됐다. 안타그룹은 지난 2009

년 휠라(FILA)를 인수했고, 2019년에는 

핀란드 스포츠 브랜드 아머 스포츠(Amer 

Sports)를 인수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휠라의 수익은 107억 7700

만 위안, 합작한 한국 브랜드 데상트(DE-

SCENTE)와 코오롱 등도 톡톡한 효자 역

할을 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했다. 

안타의 매출 성장은 2021년부터 심상치 

않았다. 2021년 매출은 493억 3000만 위안

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했고 안타 

자체 브랜드의 매출 상승은 52.5%에 달했다. 

중요한 사실은 올 상반기 260억 위안의 

매출은 현재 중국시장에서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스포츠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6개월 동안의 매출만 보면 안타가 나이키

를 제치고 중국 스포츠 시장 최대 규모 스

포츠 그룹이 되는 셈이다. 

안타가 지난 해 7월 메인 브랜드 런칭장

에서 밝힌 향후 5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온라인 사업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매출 연평균 성장률 18-25% 유지, 3

선도시까지 영업망 확대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中 로봇시장 규모 
1000억元 돌파 

올해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1000억 위안 문

턱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계면신문(界

面新闻)은 2022년 세계 로봇대회 기간 중 중국

전자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국 로봇산업발

전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중국 로봇 시장 규모

가 174억 달러, 약 1191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해보다 22% 성장한 것

으로 처음으로 1000억 위안 돌파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에 사용된 로봇은 공업용 로봇, 

서비스형 로봇과 특수 로봇 세 종류로 나뉘었

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공업용 로봇이다. 중

국 공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87억 달러로 전

체 로봇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서비

스형은 37%, 특수형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공업용 로봇 시

장은 15.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

년간 중국 공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주로 자동차, 3C 등의 분

야에 공업용 로봇이 포진되어 있고 전기차, 리

튬 배터리,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

업용 로봇이 설치되고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367만 7000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고 리튬 배

터리 생산량은 324GWh로 106%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은 3억 kw를 넘어서며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는 등의 호재로 산업용 

로봇이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성장세가 느리

지만 중국 인구의 고령화 가속화, 건설과 교육 

업계의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서비스형 로봇

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정 기자 

ANTA,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등극

첫 1000억 위안 돌파,

전년대비 22% 성장

브랜드 다양화, 글로벌화 전략 성공

상반기 매출 260억元 1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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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알리페이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능 도입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

능이 위챗, 알리페이에서도 가능해질 전

망이다. 25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

报)에 따르면, 위챗, 알리페이는 최근 일

부 은행과 손을 잡고 ‘신용카드 현금인

출’ 기능을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

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된 이용

자는 알리페이 어플 내 나(我的)-지에

베이(借呗)-더 많은 한도(更多额度) 또

는 검색창에서 ‘신용카드 현금인출(信

用卡取现)’을 직접 검색하면 해당 기능

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현금 인출 기능은 아직 

닝보은행, 광다은행, 핑안은행 세 은행

만 가능하다. 화샤은행, 푸파은행, 중신

은행 등은 목록에 있지만 아직 서비스

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페이는 단월 상환, 분할 상

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도 9만 위안의 핑안은행 신용카드를 보

유한 한 사용자는 실제 현금인출 기능 

사용 시, 단월 상환의 최고 인출 한도

는 3만 5000위안(680만원), 연 이율은 

18.25%였고 분할 상환의 최고 인출 한

도는 9만 4600위안(1900만원), 연 이율

은 17.97%였다고 말했다. 

위챗도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

용카드 대금 상환 페이지와 은행 공식

계정에서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능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챗, 알리페이의 신용카드 현

금인출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없

어 은행이 1~2.5%의 수수료를 부과하

는 것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된

다. 단, 신용카드로 출금한 자금은 반드

시 본인 은행카드에만 입금된다. 은행

이 자금 용도를 일상 소비로 제한하면

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흘러

가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업계는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가 위챗

페이,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출

구를 찾았다면서 여기에 위챗페이, 알리

페이의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까지 더해

져 향후 은행 신용카드 사용자와 활성도

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희 기자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정상 축하서한 교환

한중 양국 정상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며 우호의 뜻을 다졌다. 

24일 신화사(新华社)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날 오후 6시(베이징 시간) 베이징과 서울에서 

동시 개최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왕이 국

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하 서신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는 영원한 이웃으로 양국 인민들의 우호와 교

류는 역사가 유구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한 수교 30년 동안 양국의 

노력 아래 한중 관계는 시대에 따라 전방위적

으로 발전해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양

국과 국민에게 큰 복지를 가져왔고 지역 더 나

아가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

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중한 관계가 눈부신 발전

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높은 곳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시대 발전에 순응해 끊임없

이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

며 “양국은 상호존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배려하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쌓았으며 협력 상생의 태도를 견지하여 

상호 협력,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성과, 공동 번

영을 실현했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 통합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켰기 때문으로 이 같은 귀중한 경험

은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간 유지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지금 세계는 변혁과 세기의 

전염병이 뒤엉켜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같은 배를 타고 단결해야만 위기를 이겨

내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중한은 좋

은 이웃, 친구,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서한에서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비약

적으로 발전해온 한중관계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길 희망한

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그간의 양적 성

장을 넘어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

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환경, 기후 변

화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구체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하면서, 향후 30년의 한중 관계 발전

을 위해 시 주석을 직접 만나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민희 기자

上海 메타버스·가상현실 공동 연구소 설립
중국 최초로 '가상현실 상호작용(VR)', '증강

현실(AR)'을 핵심으로 하는 메타버스 종합과학

기술·산업혁신플랫폼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공

동 연구소'가 상하이에 설립됐다고 상해증권보

(上海证券报)는 23일 전했다. 

이 연구소는 푸단대, 차이나모바일 미구(咪

咕), 텐센트후위(互娱), 화웨이기술유한공사, 에

픽게임즈 등 일류 산학연 기관들이 공동 설립

했다. 베이징대·인민대·저장대·난징대 등 전국 

유명 대학 관련 기관들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이 연구소는 국내외 석사 및 유명 전문가들로 

학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정상급 메타버

스 및 관련 분야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자

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영 기자

시주석 “좋은 이웃, 친구, 동반자로”

윤대통령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해야” 

주식·부동산 투자로의 자금 흐름 규제 의도

중추절 대체근무 없고, 

국경절 7일간 통행료 무료

중추절 연휴 주말 끼고 3일, 
국경절 7일 연휴

올해 중국 중추절(추석)이 주말과 겹

치지만 추가 대체근무일(调休)이 없이 

주말 포함 3일간의 휴일이 적용된다. 베

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은 2022년 중

추절 연휴 일정을 발표했다고 중국경

제주간(中国经济周刊)은 22일 전했다. 

올해 중추절 연휴는 9월 10일(토)부

터 12일(월)까지 3일간 휴무한다. 휴가 

일정 통지에 따르면, 이번 휴가에는 대

체복무일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 국경절 연휴는 10월 1일~7

일까지 7일 쉰다. 대체근무일을 적용해 

10월 8일(토)과 10월 9일(일)은 출근한다. 

따라서 7일 쉬고, 7일 근무가 이어진다.

또한 국경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7

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7일간 무료 통

행료를 시행한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10월1일 0시부터 10월7일 24시까지다. 

반면 중추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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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교육을 위해 애쓰는 토요일의 교사들
화동지역 한글학교 교사 합동 연수회 南京서 열려화동조선족주말학교 교사연수회 열려 

지난 20일 ‘제19회 중국 화동지

역 한글학교 교사 합동 연수회’가 

난징에서 열렸다. 이 연수회는 각 

학교 교사진의 자질 역량 향상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매년 여름방학

을 이용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간 이동 제약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수를 주관한 남경

한글사랑학교 참석자들은 대면으

로, 타 지역 10개 한글학교는 비대

면으로 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는 화동지역 한글

학교연합회 박문주 회장, 남경한

글사랑학교 장희전 교장, 상하이

총영사관 이영섭 교육영사의 축

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먼저, 남경한글사랑학교 권준

현 교사의 ‘글쓰기 습관 지도’ 강

의를 통해 학생들의 잘못된 글쓰

기 습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

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

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남경한글사랑학교 이성희 교

사가 다문화 학생 관련 통계 연구

를 발표했다. 이 교사는 6월 27일

부터 7월 24일까지, 화동지역 한

글학교의 학교장 10명, 교사 65명, 

학부모 4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설

문 조사’를 실시해 현재 한글학교 

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통계와 

교육현황, 앞으로의 교육계획 등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남경국제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황보재용 교사

가 ‘교실에서의 비폭력 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수업 중

에 많이 발생하는 폭력적 대화 예

시와 함께 비폭력적 대화를 하기 

위한 교육과 연습, 그리고 학년별 

소그룹 토의를 통해 실제로 교사

들이 비폭력 대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남경한글사랑학교 학부모 우

혜숙 플로리스트 명장의 ‘재능발

견’강의가 이어졌다. 정규 교과목 

외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수많은 국가기능경기대회의 

종목과 준비 방법 등을 소개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많은 정보를 주었다. 강의 후

반부에는 쥬얼리를 이용한 코사지 

만들기를 직접 시현해 보였고, 현

장의 대면 참석자들은 강사의 지도

하에 만들어 보기도 했다. 

▲유명 강사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의 ‘맛깔스러운 수업 기술-수

업 반올림”이라는 제목으로 일주

일에 한번 만나는 한글학교의 특

성에 맞는 수업 기술과 교사의 자

세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자칫 졸

릴 수 있는 오후 시간이었으나 수

강자들과의 양방향소통을 활용해 

유익한 내용을 재미있게 강의했으

며 그 외 디지털 수업 전략을 세우

기 위한 유용한 디지털 사이트들

도 소개했다. 

▲남경한글사랑학교 김키차 교

사의 ‘남경 랜선 투어’가 있었다. 

직접 남경의 유명한 유적지(중산

릉, 부자묘, 남경총통부, 남경대학

살기념관)를 촬영한 동영상을 통

해 훨씬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남경을 소개했다.

▲끝으로 박문주 연합회장의 교

장단 회의 결과 발표와 내년 개최

할 상하이 다봄주말학교를 소개

하고 모든 연수를 마쳤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

행군이었으나 11개 한글학교의 

104명의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을 통해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의

에 찬 모습으로 임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한글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든 한글학교 교사와 특

히 매년 연수회를 지원하는 재외

동포재단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

을 전한다. 

김영선(남경한글사랑학교 행정실장)

“우리 말, 글의 전승은 우리의 사명”

지난 6일 “우리 말, 글의 전승은 

우리의 사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2022 화동조선족주말학교 교사

연수회‘가 상하이 민항구에서 성

공적으로 열렸다. 

박창근 학교장은 환영사에 이

어 “우리 중국조선족은 해방 후부

터 개혁개방 전까지 대다수 구성

인이 우리말, 글을 알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중국 56개 민족 중 교

육 수준이 가장 높은 민족으로 부

상했다. 그 후 개혁개방 흐름 속

에서 중국조선족사회변화와 인구 

유동에 의해 민족어 교육이 충격

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분석했

고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서 우

리 민족어가 받고 있는 엄중한 시

련 속에서 우리민족 말, 글을 제

대로 아는 민족으로 남는가, 아니

면 무의식적으로 타 민족에게 동

화되는가 하는 엄숙한 문제에서 

자기 나름의 선택이 있겠지만 우

리말과 글 배움의 요람, 전통문화 

전승 거점, 글로벌 경쟁력 함양의 

장, 민족정체성 수호의 보루”인 우

리 주말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현

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연수회에서 복단대학 전

철학 교수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

다”라는 특강에서 “요즘 젊은 분

들이 오히려 애한테 더욱 신경을 

쓰고 인생을 애한테 투자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아이에게 좋은 것

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애

의 인생 방향이나 진로를 

정해줄 수 없고 우리 보기

에 좋은 것이 꼭 아이한테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찾아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애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

록 도움이 필요 할 때 우리의 능력 

범위에서 도와 줄 뿐”이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상하이해양대 학과장인 이해영 

교수는 특강에서 ‘한국학의 변천 

과정,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자

녀의 우리말 교육’에 관해 흥미있게 

강의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오후에는 학교 학생모집, 교사 

자질 제고, 수업 활동 등에 관한 

박창근 학교장과의 질의 문답, 김

성춘 선생님의 ‘민족어교육의 역

사적 사명을 안고’ 발표, 박해월 

선생님의 ‘소주희망분교운영위원

회 현황과 노력 방향’ 발표, 장동

진 분교장의 ‘조선족주말학교의 

사명’ 발표가 있었는데 향후 우리 

주말학교 사업과 발전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온, 오프라인 형식을 병행

한 교사연수회는 시종 활기차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

의 참석자들은 계속 힘과 마음을 

다해 우리 주말학교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꾸려 나가자고 다짐했다. 

김성춘(화동조선족주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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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생활 보장 VS 표현의 자유 침해

‘명예훼손’,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 하면 

잘 모른다. 사

실적시 명예훼

손죄는 전세계

적으로 폐지되

는 추세다. 우

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다. 2011년 유엔에서 

우리나라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시킬 것을 권유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도대체 뭐 길래 국제기관에서까지 나서서 

폐지하도록 하는 것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들여다 보면 공

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즉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 시

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외에도 충족

시켜야 할 조건은 공연성, 사회적 명예의 훼

손, 고의성 등이 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누군가의 험담을 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 최근 2021년 

대법원 판결에서 친구와 단둘이 제3자의 험

담을 했을 경우 전파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

지만 누군가를 저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대에 모

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게 된다면 전파성

을 인정하기 쉽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

정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꼭 이 사람

의 명예를 훼손시키겠다 까지의 의도는 아

니더라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

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했을 경우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논쟁의 여지

가 없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퍼뜨리고 사

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벌을 받아

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

예훼손은 다르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인

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해 하는 

사람도 많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

현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개

인의 명예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는 의견과 대립 중이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

리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투(MeToo)

운동 중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

다가 역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사례들은 수두룩하다. 성폭행 가해

자들은 이 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고소하

며 2차 가해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피해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를 앗아가고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

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미투, 회사 또는 학

교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도 같은 

위험에 처한다.

판결 예시

한 여성이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의 

판결문을 SNS에 올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

손으로 고소당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

의 판결은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다른 사람

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하면 안되기 때

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고소가 두려워 피해

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평생 혼자 짊어지

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전과를 숨

긴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2차 피해 사실이 우리에

게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 법은 우리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와 손잡고 입막음을 한다

는 것이다.

다른 판례를 살펴 보자면, 편의점에서 절

도를 한 초등학생의 사진을 편의점 문 앞에

다 붙여 놓은 사건이다. 이 점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법원은 초등학생

의 편을 들어주었다. 물론 절도는 범죄이다. 

하지만 어른도 아닌 초등학생의 신상을 모

두가 볼 수 있는 편의점 문 앞에다 붙여 놓

는 건 사회적으로 이 아이의 명예를 실추시

키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져버리는 것 같

다.  만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서 편의

점 앞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면 이 아이

는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차

별적 마녀사녕을 당해 심할 경우에는 자살

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는 정당할 때도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판례는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를 재조명 시킨 배드파더스 사이

트 사건이다. 배드파더스는 이혼한 후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엄마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해 놓은 사이트다. 웹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보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명부터 출생연도, 최종학력, 거

주지까지 모두 나와 있었다. 누군가가 웹사

이트 운영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

소하였고, 운영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고

소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부모간에 개

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엄연한 명예훼

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양육비는 부

모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이 달

린 문제이며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

국 법원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손

을 들어주었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공론

화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결론만 보면 정의 실현에 박수를 치고 싶

을 것이다. 결론만 보면 말이다. 여기에서 생

략된 것이 있다. 과정이다. 재판은 본래 긴 

싸움이다. 재판마다 1~2년 정도 걸리는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4~6년 정도 걸린

다. 이 기나긴 기다림 동안 겪는 정신적 피

해와 불안은 감히 가늠할 수 없다. 시간문제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큰 부담이

다. 배드파더스 사건에서는 승소를 하긴 했

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사건들은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건 빚과 정신적 피해

뿐이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이 법조항이

라고 생각한다.

중국,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세계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죄로 인정하는 나라는 매우 적

고, 우리나라는 그중 하나이다. 우리가 생활

하고 있는 중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6조에 의

하면,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사실을 퍼뜨린

다고 해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

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을 형법상에 두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둘 뿐이다. 미국은 명예훼손을 민사재판에

서 다루고 독일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인정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다.

양날의 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양날의 검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고, 

폐지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

할 곳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하느냐 안하느냐

의 문제보다는 융통성의 문제라고 생각한

다. 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학생기자 김리흔(상해중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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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 기획_ 저장대 학생기자단

유학 맛집 한국, 
中 유학생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6명에서 출발한 

국내 체류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09년에 6

만 명을 넘어서며 수교 18년 만에 놀라운 증

가세를 보였다. 사드(THAAD) 이슈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의 

유학생 교류 저해가 우려됐지만, 우려만큼

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양국의 견고

한 유학생 교류는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在韩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 절반 차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표한 2021

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

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집계된 국내 외국

인 유학생 수는 총 15만 2281명이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6만 7348명으로 전체 유

학생 수의 44.2%를 차지한다. 중국인 유학

생은 재한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고 있으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내

보낸 베트남(35,843명)보다도 2배 가량 많

은 압도적 비중을 보인다.

2021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전체 중국인 유학생 중 어학연수생은 

5024명, 학사과정 재학생은 3만 7267명, 석

사과정 재학생은 1만 3686명, 박사과정 재

학생은 8,821명, 기타연수 2,550명으로 집

계돼 각 과정에 고루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

다. 이중 가장 큰 변화추이를 보인 건 박사

과정 재학생 수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1 외국인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

득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중국 유학생 박사는 63.5%

로, 2015년 42.2%에 비해 대폭 확대된 수치

를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꼽은 한국에

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이유로는 ‘연구 

환경이 좋아서(30.9%)’가 가장 많았고, ‘교육

의 질이 좋아서(23.9%)’, ‘학비 지원이 많아

서(18.7%)’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통계를 시

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한류 열풍으로 

인한 국격 상승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

생 유치 노력의 영향을 외국인 국내 박사학

위 취득이 증가한 이유로 분석했다.

中 유학정책의 역사

덩샤오핑(邓小平) 전 중국주석이 실시한 

개혁개방 정책은 ‘국비유학(公派留学)’을 선

진국과의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지정했고, 1978년부

터 본격적인 국비유학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후 30년 동안 5단계의 여러 발전을 거쳐 

법제화, 제도화됐다. 2003년 국비유학 정책

에 대한 두 가지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는 중점 지원할 7가지 분야(에너지

원, 환경, 원료, 정보, 농업, 생명과학, WTO 

가입과 연관된 인문 사회 영역)를 지정했으

며. 두 번째로 기존에 ‘보통방문학자(普通访

问学者)’와 ‘고급방문학자(高级访问学者)’로 

나뉘어있던 유학 인원의 분류를 ‘방문학자(

访问学者)’로 통합하고, ‘고급연구학자(高级

研究学者)’ 항목을 신설했다.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자비 유학은 

전면 금지였지만, 1980년대 이후 조금씩 문

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1981년 1월 1일 국

무원이 교육부, 외교부 등 7개 부문이 제출

한 <자비출국유학에 관한 지시요청(关于自

费出国留学的请示)>과 <자비출국유학에 대

한 임시시행규정(关于自费出国留学的暂行

规定)>을 허가하며 ‘자비유학은 인재를 양

성할 수 있는 수단이고, 국비유학과 정책적

으로 동일하게 본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30년 동안 제도적 개선을 거치며 과거

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자비 유학이 가능

하게 됐다. 

한국은 유학생이 살기 좋은 나라?

2020년 발표된 논문 ‘한국의 중국인 유

학생 유입 현황과 효율적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최봉환)’에 따르면 지리적 접근성

과 대학 홍보, 국가인지도, 교육의 질, 유학

생 장학금 제도 등이 한국의 유학생 유인요

인으로 분석됐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

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한국 유학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점이 특이한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혹은 재학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

다고 조사됐다. 언어 구사 능력이 생활 적응

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반적인 유학 만족도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

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 역시 중요한 요

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육부는 ‘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Study in KOREA)’

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

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스템에 공지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매년 약 2,000

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정부 장학금을 

제공한다. 장학금 제공 항목은 항공료, 정착

지원금(20만 원), 생활비(월 90~100만 원), 

의료보험료(월 2만 원), 어학 과정(분기별 

80만 원), 학비(학기당 500만 원 한도 지원), 

한국어우수자(月 10만 원), 연구비(학기당 

21~24만 원), 논문인쇄비(50~80만 원), 귀국

준비금(10만 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 과정의 경우 

선발 연도 3월 1일 기준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성적은 GPA 80% 이상이어야 한다. 정

부초청장학제도 이외에도 아시아 우수예술

인재(AMA), 포스코 청암재단 등의 재단 장

학금과 부산국제교류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 기업 장학금 제도 역시 탄탄하게 마련되

어있어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제도가 뒷받침돼있음을 알 수 있다. 

스터디인코리아 홈페이지

한편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전략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내국

인 대학 신입생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대학이 재정 충원을 이유로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했

기 때문이다. 마땅한 제재 없이 이러한 사태

가 지속될 경우, 교육의 질적 하락과 내국

인 대학생들의 불만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

다. 글로벌 인재 유입과 건강한 문화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지려면 제도적 보완과 적당한 

양적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기자 서은진(저장대 국제경제무역학과)

①코로나도 막지 못한 K-pop 열풍

②한중 수교 30주년, 이우시 글로벌 청년 창업 특별 연수

③한중 양국 유학생 수 더 늘어날까

④유학 맛집 대한민국! 중국 유학생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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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려서 동네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즐겨 하던 놀이 중에 손등에 모래를 잔뜩 

올려놓고 탄탄하게 두드리다 손을 빼면 동

그랗게 모래동굴이 만들어지던, 두꺼비 집 

짓기 놀이가 있었다.  모래가 좀 촉촉하면 

잘 뭉치기는 하는데 손을 빼 낼 때 무너지기 

쉽고, 마른 모래는 뭉치지 않아 가지고 놀기

가 쉽지 않았던 집 짓기 놀이. 맘에 들게 잘 

만들어진 두꺼비 집을 누가 만지지 못하게 

옮겨올 수 없어 놀던 장소에 두고 안타깝게 

집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다시 가서 보면 여

지없이 무너져 있던 그 두꺼비 집이 요즘 생

각이 많이 난다. 

9월에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

다. 봉쇄 기간에도 어렵게 온라인 수업을 받

고 중카오를 쳤는데 사실 우리 같은 외국인

에게 중카오는 애증의 과정이다. 중고등부 

국내부를 가기 위해선 시험이 늘 필요한데 

중카오는 응시도 할 수 있고 교육국에서 시

험 성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 학교 배정도 

넉넉하게 잘 챙겨주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

자이다. 만 18세가 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

는데 이 비자가 학교마다 입장과 사정이 달

라 모두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아이 

때는 감사하게도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선생

님이 나서서 비자를 해결해 주셨다. 하지만 

과정은 참 번거롭고 전교에서 유일한 외국

인 학생을 위해 교장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

님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또 몇 년 사이에 중등 로컬 국내부를 다니는 

학생이 더 줄어들다 보니 대부분 학교에선 이

런 과정을 아예 모르거나 해주지 않는다는 

곳이 당연하게 많아서 미리 알아보고 학교

를 선택해야 했다. 네 살 터울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나 싶은 과정이었다. 다행히 학교

를 선택하게 되었고 무사히 모든 일이 마무

리가 되었지만 피로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

고 깊다. 이번에 들어간 고등학교는 학교 개

교이래 국내부에 외국인 학생이 처음 들어

와 굉장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단다. 

대학시험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중카

오, 그것도 붉은 돼지해에 태어나 소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서 피 터지게 경쟁

해야 하는 2007년생이면서 2022년 중카오 

수학문제 유출이라는 고비도 있었던 터라 

외국학생의 로컬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서바

이벌 그 자체였다. 사실 성적에 맞게 더 욕

심나는 학교도 가고 싶었지만 학년이 높아

질수록 로컬 학생과의 경쟁에서 기회를 얻

기가 다이어트 20kg 감량보다 어려운 일이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마음을 내려 놓

았다. 요즘은 입학 통지서도 어찌나 이쁘게 

잘 만들던지. 귀티나는 입학 통지서를 받아 

들고 둘째는 참으로 좋아한다. 자란 몸 사이

즈에 맞게 교복을 주문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며 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를 기다리며 학교 교정에서 오랜만

에 흙냄새와 풀 냄새를 맡았다. 어려서 놀

던 놀이터에도 풀도 꽃도 나무도 많았는데.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는 시간이 곱게 토

닥이며 쌓아 놓았던 두꺼비 집 놀이 같았

다. 주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 재밌게 만

들고, 새로운 놀이를 하면 모래를 고르고 다

시 시작하는 과정이 그런 듯하다. 그래서 놀

면서 큰다고 하나. 그 동안 온라인 수업이

니 해서 정말 답답한 일상이었다. 제발 좀 9

월엔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건강하게 하반기

를 보낼 수 있길. 날씨도 선선해 동네 놀이

터에 가서 두꺼비 집 지으며 주문을 외우고 

싶을 정도이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제발 개학해서 학교 좀 가자. 

Betty(fish7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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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 나무야 
국토와 역사의 뒤안에서 띄우는 엽서

신영복 | 돌베개 | 1996년 9월 

살다 보면 가끔 

괜찮다는 다독임보

다 따끔한 한마디가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다.  나는 그 

위로를 신영복 선생

님의 <나무야나무

야>에서 찾았다.

이 책은 신영복 선

생님이 20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특별 

가석방된 후 8년 만에 출판한 책이라고 한

다. 글의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러한 주제

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연

이 깃든 곳을 직접 찾아가면서 적어간 25

편의 글이다. 중간중간 신영복 선생님이 직

접 찍은 사진과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는데, 

그분의 글과 그림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

이 들었다.

<나무야나무야>는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

이로, 산과 물을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되어있다. 시대의 모순

을 고뇌하고 현실의 추한 구석을 쿡쿡 찌르

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진지한 애정과 성찰

을 담고 있었다. 내 생각 너머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멋진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머리’의 조

화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서

로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개인적

으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이 됩

니다. 사랑이 없는 이성은 비정한 것이 되

고 이성이 없는 사랑은 몽매한 탐닉이 됩니

다.” (원문 중)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가슴이 좀 더 

넓어지고 호흡이 좀 더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결코 느긋하게 살아도 돼 하

는 위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라는 어른의 호통으로 들렸다. 아이러니하

게 그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다. 

전편을 통틀어 나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이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피를 팔아 그 돈으로 동생들의 끼

니를 사 집에 들어가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

다. 어둑새벽 대학병원 수도꼭지에서 양껏 

찬물을 들이키는 친구, 물을 타서 좀 더 많

은 피를 팔려고 했던 친구. 그는 그가 들이

킨 물이 곧장 혈관으로 들어가 물 탄 피를 

팔았다는 양심의 가책을 애써 숨기려 하였

다. 도살장에서 소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물

을 들이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량상품을 

만들어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자기

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당당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

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설령 그가 들이킨 새벽 찬물이 곧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그의 피를 함량미달

의 불량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가 얻은 부당이득의 용도를 알기 

때문입니다.”(원문 중) 

“없이 사는 사람들의 (영리하지 못한) 외

형이 파렴치하고 거친 부정”에 대해 생각하

게 되었다.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를 능력

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리고 그들의 슬픈 가책에 대해서도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비좁은 사실로부터 좀 

더 넓혀진 진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믿고 있던 삶의 기준이나 좋아라 꼽는 가치

들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알게 된다.

삭막해져가는 현실 속 일상에 정신적 풍

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음으로 

느끼는 안도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삶

의 성공’도 있음에 위로를 받는다. 나도 누군

가에게 이런 어른이 되어야지 생각하게 되

는 하루다.

이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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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 학생 마스크 착용, 매주 안전교육 실시

4)사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 소독제 비치

5)점심은 개인용(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식사제공
▶ 포동 교육과정의 특징 

1)논술 집중 수업: 2015년, 2018년 재외동포문학상 3

관왕 수상

2)전학년 체계적인 국사 교육 

3)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반 운영 

4)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전문 교사진 
▶ 차량안내:

1호차(포동렌양지역, 비웬루),  2호차(포동 루자주이), 

3호차(포동 기타지역),  4호차(쟝장, 종신 지역), 

5호차(복단대 부근),  6호차(포서 구베이), 

7호차(포서 금수강남 부근)

-지역별 5인 이상 탑승시 차량 운행

-차량 정차 지점과 거리가 있으면 정차 지점까지 개별 도착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spudong 참고
▶ 문의처: 166-2163-5617, (유치부)139-1770-6981 

상하이희망도서관 2022년 독서 콘텐츠 공모전
▶ 공모기간

-200년 8월 15일~11월 12일(토) 17:00까지
▶ 공모주제

-책에 대한 다양한 표현 형식의 감상

-책 읽는 모습이나 독후활동
▶ 응모자격

-상하이희망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대상도서

-'재외동포재단' 라벨이 있는 도서관 비치 도서
▶ 응모방법

-대상도설르 읽고 자유형식의 콘텐츠를 제작,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거나 도서관 데스크에 직접 제출

-콘텐츠 예시: 동영상, 그림, 카드, 사진, 독후감 등
▶ 시상

-미취학아동/초등/중고등/성인 분야별 각 2명 선정

-상장 및 인당 300위안 상당의 부상 지급

   (11월 중 심사 발표 예정)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도서관 홍

보물로 활용

  (당선작 이외 작품의 제3자 열람 절대 금지)

모집
[티엔티엔]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테니스의 기본인 매너를 중시하고 함께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클럽입니다. 

각 레벨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

한 회원들의 다양한 구질과 기술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동호회 테니스클럽 한인테니스

특히 테니스 입문 단계(레슨 경력 6개월 전후)에 계신 분

들의 적극적인 가입 문의 바랍니다.
▶ 모집대상

  테린이부터 초고수까지 누구나 대환영 
▶ 정원: 5-10명
▶ 정모안내

-시간: 화/목 오후 8:00~10:00

           토요일 오전 9:00~12:00

(기타 번개 모임 다수)

-문의: 총무 류지환(위챗: jhjhgood)

상해정음우리말학교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상해정음우리말 학교는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주최하에 

설립된 조선족 어린이들을 상대로 민족 언어와 민족 문

화, 민족 예술을 전수하는 공익성 민족 교육 기구입니

다. 특별히 2022년 가을학기부터 상하이 지우팅 학구

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우팅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상하이지역에 살고 있는 5세 이상 조선족학생 

-한글반, 무용반, 태권도반 각 15명(선착순 모집)
▶ 수업시간

-가을학기: 9월~12월

-매주 토요일(오전반, 오후반), 일요일(오후반)
▶ 수업장소

-현재: 우중루 1377호 진바이억 비즈니스 빌딩 3층 F 블록 

-지우팅 학구: 지우팅
▶ 문의: 박선생님: 189-6410-4689 

상해 글로벌 독서 모임 (지경모)
<상해 글로벌 독서 모임 (지경모)> 상해 최장수 독서모

임 지경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참

가 신청해주세요. 

영사관 소식

공지
제1회 매헌 미술대전
▶ 목적: 윤봉길의사 상해 의거 90주년과, 한중 수교 30주

년을 맞이하여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하고 한·중우호 증진을 통한 미래 지향적 양국간 관계 

발전을 위하여‘제1회 매헌 미술대전’을 개최하고자 함
▶ 개요

·참여대상: 초등부/중등부/고등부 학생

중국 거주 한국인 및 재중동포학생/상해 거주 중국인 학생

·주최: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중국상해지부

·후원: 주상해 대한민국 총영사관
▶ 행사내용

·주제(아래 내용 중 택일)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우호

적 한·중 관계 발전을 바라는 내용

- 윤봉길 의사의 선구자적인 모습, 독립 정신 행동 표

현, 추모 관련 내용

- 상해 노신공원 매헌정에 봄, 여름, 가을 풍경

- 상해 노신공원의 하루

·참가대상: 한국인, 중국인, 재중동포 초등부/중등부/

고등부 학생

·작품접수기간: 2022년 8월 10일- 9월18일

·응모방법

-A3 사이즈 용지 사용

-작품 스캔하여 jpg,jpeg, png 파일로 디지털 형식으

로 이메일 접수

-작품 제출시: 학교명/학년/성명/연락처/국적/주소지/

명기하에 제출

·접수처: kjt1390@naver.com

·문의: 웨신 shkims(김부회장)

▶ 발표 및 시상

·발표일자: 2022년 9월 24일

·발표방법:  개인 통보, 웨신 단체방 공지

·시상방법: 상장 및 상품 개별 발송 혹은 학교별 발송
▶ 심사기준

주제의 표현력/색제 구도 및 완성도/창의성 및 상상력

심사위원은 주관 진행기관에서 전문가 위촉하여 진행
▶ 시상계획  

대상 3명/금상6명/은상9명/동상15명/특별상 협의중
▶ 기타 사항

- 제출된 작품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본 

사업회에 귀속되며 온라인 작품 전시관에 전시 예정

- 수상작의 일부는 원본 회수하여 유관 관련 행사 시 

전시 예정

제20회 2022년 정기 고연전 골프대회 및 친선연회

 
▶ 슬로건: 2022! 힘내자! 파이팅!
▶ 일시: 9월 24일(토요일) 12시30분 TEE-OFF
▶ 주최: 재상해화동 연세대학교 교우회
▶ 장소: 실포트 골프장 (서북코스/샷 건 방식)
▶ 선수 구성: 각 교 22명 총 44명 (11개 선수조+친선조)

【대회 출전 선수 22명 이외에도 친선경기조가 진행이 

됨으로, 실력과 상관없이 교류를 위해서 참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 및 시상식 장소: 차후 통지

당일 골프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동문 교우님들께서

는 당일 저녁연회에 고려대와 연세대 양교 교류에 참

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많은 상품을 행운권으로 준비

할 예정입니다. 상해화동지역에 계시는 교우님들의 많

은 참석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 문의: 연세대학교 사무총장 185-2947-0978

           고려대 총무 186-0173-5007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성장 스토리 공
모전(~9/25)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

험자 대상으로2022 청년 해외진출 성장 스토리 공모전

을 진행합니다!

성장과 변화를 경험한 소중한 당신의 해외진출 이야기

를 들려주세요!
▶ 접수기간: 2022년 8월 8일(월) ~ 9월 25일(일)
▶ 지원자격: 최근 5년 내(2018년~2022년) 해외취업, 인

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 응모부문: 수기 / 영상
▶ 응모주제

- 과거나 현재의 해외진출 도전 계기와 과정, 이를 통한 

현재의 성장모습, 앞으로의 진로, 꿈, 미래계획 등 해

외진출 경험 전반

- 자세한 내용은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페이지 내 안내

문 참고
▶ 응모방법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내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페이

지를 통해 접수

https://www.worldjob.or.kr/info/bbs/ovseaAd-

vnStry/list.do?menuId=1000006395

-영상 콘텐츠의 경우, 용량 문제 발생 시 worldjob-

mentoring@naver.com 메일로 별도 접수
▶ 시상내역

-대상: 200만원(수기 부문 1명 / 영상 부문 1명)

-최우수상: 100만원(수기 부문 2명 / 영상 부문 1명)

-우수상: 50만원(수기 부문 7명 / 영상 부문 3명)

-장려상: 20만원(수기 부문 10명 / 영상 부문 5명)
▶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전화: 070-7766-1960(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메일: worldjobmentoring@naver.com

상해 포동 한국주말학교 2022-2학기 등록 안내
▶ 등록일: 

 (재학생) 담임을 통한 비대면 등록 (9월 2일까지)

 (신입생) ~ 9월 3일(토) 대면 등록 (선착순)
▶ 등록장소: 

 포동지역 10시~11시 (런헝 클럽하우스 앞 Yinglian)

 포서지역 10시~11시 (명도성앞 파리바게뜨 2층)

 -상담 후 위쳇, 계좌이체, 현금 입금 가능 -
▶ 등록대상: 2018년생 유치부 ~ 중3 과정

                 국제반 (다문화가정 자녀)
▶ 준비물: 신입생 - 여권사본, 입학금, 등록비

              재학생 - 등록비
▶ 등록비 안내

-등록비: 수업료(오전+오후) 2700元, 중식 500元, 차

량비 700元 교과서 및 논술 교재 90元

-입학금: 500元
▶ 수업료 혜택:  

※형제·자매 동시 신입 등록 시 입학금 1인 면제

※세 자녀 가정 막내 1인 수업료 면제

*개학일: 9월 17일(토)

*수업 장소: 금사과학교 국제부

<교육과정>

오전 과정 수업 시간(9:00~12:00)

유치부
* 토끼반(2017~2018년생)
* 기린반(2016년생)
수준별 한글, 산수, 이야기, 놀이 등

초등(1~6) 국어(읽기, 쓰기), 수학, 국사

중등 문학반 국어, 국사

국제반 한글 말하기, 읽기, 쓰기

오후 과정 수업시간(12:30~오후1:30)

유치부 미술, 야외놀이, 노래

1학년 독서논술, 수학

2학년 독서논술, 놀이수학

3~6학년 독서논술, 심화수학

중등 문학반 논술, 에세이 쓰기

국제반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어 보충

▶ 코로나 안전을 위한 학교 수업 방침

1)안전거리를 위해 각 반 20인 이하 (유치부 15명) 소

수학생 운영 

-선착순이며, 정원 마감 후 등록이 안 될 수 있음

2)상해 지역이나 학교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온

라인수업 전환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완료

▶ 일시: 격주 목요일 오전 7-9시 
▶ 장소: 텐센트 온라인 미팅 
▶ 참가문의: 박충국, puzhongguo(위챗추가)

대한민국 ROTC 상해화동지회 동문회 
▶ 회장: 30기 김병열 135-0190-8056 
▶ 사무총장: 40기 정종현 156-1851-1875

재 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들

을 찾습니다.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상해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
상해 인근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의 연

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131-2064-5478(총무)
                            微信: seonglyoungkim
                            이메일: sslyoung@naver.com 

경남대학교동문모집
재상하이 경남대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코로나

로 한동안 출입국이 어려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

이지만,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찾아 중국으로 오시는 동문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모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대합니다. 
▶ 연락처: 186-1601-3022(총무)
                            johnsonpark@foxmail.com
                            Wechat微信-hoper69    

상해(화동) 해운대 중·고등학교 동문회
청소년 사춘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스스로와의 싸

움을 지혜롭게 이겨내 상하이에 진출한 동문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小黄 166-2167-8079 
                            위챗: drhwang  
                            Emai: fupig@qq.com

광주숭일고 상하이 동문 모임
상해지역 숭일고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

니다.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 연락처: 186-0160-7770(총무)
                            위챗 ID: seaunion2019
                            이메일: hdkim@seaunion.biz

Rock band 멤버 모집
Rock band, ACE N’JOKERS 에서 음악을 함께할 멤

버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보컬,일렉기타,베이스기

타,드럼,키보드.유경험자 환영합니다.AJ band 에는 음

악적 성향에 따라 밴드3팀이 爱琴海연습실을 기반으로 

합주를 하고 때론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즐거운 

밴드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위챗 ID: cspark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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